
 

 

 

 

 

 

 

 

 

 

 

 

 

 

 

 

 

 

 

 

 

 

 

 

 

 

 

 

 

 

 

 

  
 
          

 

 

 

 

 

 

 

 

 

 

 

 

 

 

 

 

 

 

 

 

 

 

 

 

 

 

 

 

 

 

 

 

 

 

 

제 122 호                               2009 년 1 월 30 일         금요일 

사부님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흑룡강 대법제자 드림 산동성 대법제자 드림 북경 대법제자 드림 

장춘 대법제자 드림 할빈 대법제자 드림 연변 대법제자 드림 

중공은 “음력설”을 “춘절”로 고쳤다 
중화의 전통적인 “음력설”은 정월 초하루만 

쇠는 것이 아니라 섣달 초 8 일(랍팔절)부터 시작 

하여 정월 15 일(원소절)에 끝난다.음력설은 주 

로 천지신명의 보우에 감사드리고 래년을 위해 

복을 빌며 선조에 제를 지낸다. 

정월 초하루,사람마다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폭죽을 터뜨리며 술과 과일 등 제물을 차 

려놓고 하늘、땅、조상들에게 절하며 새해에 대 

길하기를 바란다. 또한 절의 재회、희극공연、 

룡춤、사자춤、무술、잡기 등 풍부하고도 다채 

로운 활동을 벌린다. 

1949 년 중공이 집정 직전, 전통적인 “음력 

설”을 “춘절(春节)”로 고치고 기타 정월대보름, 

청명, 단오, 추석등 전통적명절을 죄다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정한 “5.1”,”6.1”, ”7.1” 

”10.1”등 정치적인 기념일은 휴식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공은 “무신론”을 고취하고 당문 

화를 주입시켜  《신을 공경하고 신의 은혜에 감 

사를 드리던》“음력설”을 《태양、어머니、은 

인》이고《위대、영광、정확》하며 《3 개 대 

표》인 공산당을 가송하는 “춘절”로 전락시켰다. 

지금 중공의 “춘절만회”는 정치적이면서도 

변태적이여서 민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 

만 신운의 “신년만회”는 정채롭고도 감동적이여  

서 전세 

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 있 

다.왜서

인가?그

것은 신 

운의 ”신 

년만회”가 당의 문화를 숙청하고 전통문화를 재 

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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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을 전하는 대학교 교수 
 

동북 모 대학 외국 

어 교수인 리문(가명) 

은 《9 평공산당》을 

참답게 읽고 나서 동료 

들에게 《이 책은 정말 

잘 썼소. 말한 것은 

죄다 사실이요.공산당 

은 바로 대 사교이고 

나쁜짓을 너무나 많이 

했소.하늘이 어찌 공 

산당을 멸망시키지 않 

겠소.》라고 말했다. 

리문은 늘 동료들에게 《9 평공산당》을 

이야기 해주고 중공 조직에서 퇴출하라고 권고 

했으며 그들을 도와 “3 퇴(퇴당、퇴단、퇴대)”성 

명을 발표해 주었다. 

 
퇴당、퇴단、퇴대방법 

(퇴당성명은 필명、가명으로  해도 됨) 
 
＊이메일로 성명발표 tdsc01@epochtimes.com

＊동태망에 들어가 tdsc01@epochtimes.com 

에 련결하기. 

＊퇴당전화: 1-800-886-0070 

                 1-800-186-0070 

팩스(传真)：001-702-248-0599 

＊잠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공중장소에  

큰 글씨로 탈당성명을 써서 붙여도 된다. 

대법제자예술작품 《서약 (誓约)》
 
 
 
 
 
 
 
 
 
 

 
화가 : 소평、동석강、여래  

창작일 : 2003 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과연 몇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있을가? 뭇신들은 주불(主佛)을 

따라 서약하고 내려왔노라. 세상에 오기전의 

서언을 아직도 가슴 속에 명기하고 있는지?  

 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심사 숙 

고하게 하며 생명근원의 영원한 기억을 회고 

하게 한다 …… 

뢰물을 받지 않는 질량검사원 
 

파룬궁학원인 신정은 한 합작기업의 질량검 

사원이다.그가 기층에 내려가 감사할 때마다 각 

곳의 소장들이 잘 초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례물 

을 주는 것이였다.신정은 례물을 거절하면서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저의 선생 

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사람 

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여러분들이 기업의 

요구대로 본직 사업을  잘 한다면 우리들의 합작 

은 꼭 즐거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신 기 한   장 자 석 
 

아래 그림은 2002 년 6 월 귀주성 평당현 장 

포향에서 발견된 2 억 7 천년 전 장자석(藏字石) 

이며 5 백년 전에 터져나온 큰 돌 절단면에 큰 한 

자로《중국공산당망》이라고 씌여져 있었다.이 

기의한 광경을 100 여 곳 신문、텔레비전、인터 

넷사이트에서 보도했는데 누구나 《망》자를 말 

하지 않고 《중국공산당》다섯 글자만 말했다. 

    오늘 이《장자석》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예시 

해주고 있지 않는가? 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의 뜻 

이다.중공의 멸망은 곧 닥쳐올 것이다. 
 

 

     시:    매  화 
 
   엄동설한에 곱게 핀 너 

     찬 서리 떠이고  

                         웃는구나 

       꽃향기 만 천하에 풍기니 

                  한풍의 비명속에 서 

                         어찌 소요할손가 

      인간을 보라 

            봄맞이 대지엔 

                  환희로 들끓네. 


